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착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너머 이웃 마을 잔칫집에 떡을 만들러 품을 팔러 가셨습니다.

  일을 마친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줄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 어디선가 무서운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겁에 질려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다시 나타나 떡을 빼앗아 먹었고, 결국 광주리의 떡이 모두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해치우고는, 어머니의 옷을 걸치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맛있는 떡을 가져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호랑이가 문밖에서 엄마 목소리를 흉내 내며 속삭였습니다.

  똑똑한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훨씬 곱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오누이는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털북숭이 호랑이 발을 보고 깜짝 놀라, 뒷문으로 빠져나와 마당의 커다란 나무 위로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뒤쫓아온 호랑이가 나무 밑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나무 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껑충 올라갔니?"

  장난기 많은 동생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참기름을 발라 미끄러지듯 올라왔지요."

  호랑이는 발에 참기름을 잔뜩 칠하고 나무에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만 쿵 찧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누이가 까르르 웃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면 될 텐데 바보 같아!"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쿵쿵 나무를 찍으며 성큼성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오누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얗고 튼튼한 굵은 밧줄 하나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얼른 줄을 잡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하늘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 앞으로도 동아줄이 툭 떨어졌지만, 그것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썩은 줄을 잡고 오르던 호랑이는 줄이 툭 끊어지며 수수밭으로 곤두박질쳤고, 호랑이 피가 묻은 수수밭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로 무사히 올라간 오빠는 낮을 비추는 따뜻한 해님이 되었고, 밤을 무서워하는 누이동생은 부드러운 달님이 되었습니다.

